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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 총영사관, 
한국 운전면허증 

갱신·재발급
LA 총영사관

이 재외국민 편

의를 위해 이달 

23일부터 한국 

운전면허증 갱

신·재발급 서

비스를 시행한

다. 이에 따라 

한국 운전면허

증을 가진 미국 

내 장기체류자들은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

한국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받을 수 있

게 됐다.

서비스 대상은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기

간 중인 경우와 분실 재교부 신청자, 1종 운전

면허증 분실 재교부 신청자등으로 제한된다. 

1종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정기적성검

사가 요구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재발급 및 갱

신할 수 없다. 또 한국에서 음주 등 범죄기록

으로 인해 면허 정지나 취소된 사람, 운전면허

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이 서비스를 신

청할 수 없다. 

서비스 수수료는 12달러이다. 사진 1장

(3.5cmX4.5cm)과 운전면허 갱신 또는 재발급 

신청서, 운전면허증 원본, 여권 원본등을 지참

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대리인 

신분증 원본 및 사본, 위임장도 함께 지참하고 

영사관을 방문해야 한다.

이 서비스는 캘리포니아 남부, 애리조나, 네

바다, 뉴멕시코주 체류자에게 적용된다.

“발로 뛰어 선거에서 꼭 승리하겠습니다”
정재준 부에나파크 시의원 후보, 선거 캠페인 돌입

오는 11월 열리는 부에나파크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

는 정재준 후보사진)가 지난 17일, 부에나파크 시의회 

및 한인단체 관계자, 지지자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

데 선거대책사무실(8431 Commonwealth Ave., Buena 

Park, CA 90621) 오픈하우스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선

거 운동 돌입을 선언했다.

이날 행사에서 정 후보 지지를 선언한 부에나파크 버

지니아 본 시장은“부에나파크시의 플래닝 커미셔너로 

오랜 기간 활동한 정 후보는 누구보다도 시의 현안에 대

해 잘 하는 후보”라면서“2지구 시의원으로 가장 적합

한 인물”이라고 말했다.

정 후보는“발로 뛰어 선거에서 꼭 승리해 부에나파크

시를 살고 싶은 도시, 비즈니스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

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”이라며“신규 비즈니스

를 적극적으로 유치, 활성화시키고 범죄없는 안전한 도

시로 만들기 위해 소방국과 경찰국 인력 및 장비를 확충

하며 시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노력

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정 후보가 출마하는 부에나파크 제2지구는 한인 업소

들이 밀집되어 있는 비치 블러바드를 중심으로 북으로

는 아테시아 블러바드, 남으로는 91번 프리웨이 사이에 

위치한다. 현재 이 지역구에는 정 후보를 포함해 3명이 

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. 현직 시의원인 베스 스위프

트의 출마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. 

정 후보는 1998년부터 부에나파크시에 거주하고 있

으며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아리랑

축제재단 회장과 남가주한인중앙상공회의소 회장을 맡

고 있다. 

▶ 문의: (714)  448-7743 

▲정재준 부에나파크 시의원 후보(앞줄 왼쪽에서 5번째)가 선거대책사무실 오픈하우스 행사를 열고 지지자들과 함께 승리를 다짐했다. 


